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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에서는 유라시아 물류 다변화와 러시아의 대외 협력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중간회랑의 핵심 축인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현대화로 연간 용량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확대되고, 물동량도 58% 증가하는 등

유라시아 물류 다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동시에 러시아는 아프리카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물류·통관 협력을 강화하여

서방 제재 우회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극동 항만을 중심으로 역내 물류 인프

라를 활성화하는 전략과 맞물림.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부산 간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 증편은 한국과의 물류 협력 확대 가

능성을 시사함. 향후 중간회랑과 극동 항만의 연계 강화가 유라시아 물류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중간회랑 및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확장 통한 유라시아 물류 다변
화

중간회랑의 핵심 축인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의 현대화로 연간 용량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
로 확대되고, 올해 1~8월 중간회랑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4만4000TEU를 기록하는 등 유라
시아 물류 다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간회랑은 중국·중앙아시아에서 카스피해와 캅카스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복합운송 경로로, 기존 북부 육로에 대한 대

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회랑의 핵심 철도 구간인 BTK 철도는 2017년 개통 이후 조지아 구간의 병목 현상으로 연간

100만 톤에 머물렀으나, 조지아 내 184km 구간에 대한 현대화 공사가 완료되면서 2024년 6월 재개통됐다. 이에 따라

BTK 철도의 연간 수송 능력은 500만 톤으로 5배 확대되었고, 신규 선로 30.3km 부설과 기존 153.1km 보수, 윤축 교환 시

설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용량 확대는 중간회랑 전체의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철도(KTZ)에 따르면 2024년 1~8월 중간회

랑을 통한 물동량은 4만4000TEU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부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화주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BTK 노선이 자국의 경유 화물 잠재력을 강화하

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평가하며, 트랜스-카스피안 국제 운송로(TITR)의 주요 구성 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간회랑의 인프라 확장은 환적과 운송 효율성 개선을 동반하고 있다. KTZ는 아제르바이잔·조지아·중국의 철도사와 공동으

로 중간회랑 멀티모달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송 일정 조율과 고객에 대한 단일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고정 운임

도입, 프로세스 디지털화, 항만 처리 능력 확대 등이 추진되면서 회랑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카자흐스탄

발 화물의 유럽행 경로를 다변화하고, 카스피해 횡단 운송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간회랑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BTK 철도의 용량 증대는 조지아 구간에 국한된

것으로,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구간의 철도 및 항만 시설, 카스피해 선복량 등 여타 구간의 병목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문

가들은 회랑 전체의 균형 잡힌 개발이 물동량 증가세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KTZ 역시 항만 처리 능력

확대와 해상 운송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전망

중간회랑은 BTK 철도 현대화와 복합운송 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수년간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
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경우 유럽-중앙아시아 간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카스피해 해상 구간의 선복량과 항만 처리 능력이 회랑 전체의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BTK 철도 조지아 구간 현대화 완료로 연간 용량 100만 톤 → 500만 톤으로 5배 확대 (2024년 6월 재개통).▪

조지아 내 184km 구간에서 신규 선로 30.3km 부설, 기존 153.1km 보수, 윤축 교환 시설 신설 등 진행.▪

2024년 1~8월 중간회랑 물동량 4만4000TEU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KTZ 발표).▪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중국 철도사가 중간회랑 멀티모달 합작회사 설립, 단일 책임 체계 구축.▪

BTK 철도는 트랜스-카스피안 국제 운송로(TITR)의 핵심 구성 요소로, 카자흐스탄 경유 화물 확대 전망.▪



시사점

화주 — 중간회랑을 이용하는 화주는 BTK 철도 용량 확대로 운송 시간 단축과 일정 신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여타 구간
병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포워더 — 포워더는 중간회랑 멀티모달 합작회사의 단일 책임 체계를 활용해 고객에게 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확보
할 수 있으며, 고정 운임 도입으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항만·선사 — 카스피해 연안 항만과 선사들은 중간회랑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터미널 처리 능력과 선복량을 확충해야 하며, 해
상-철도 연계 서비스 개발이 중요해진다.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재개통, 조지아 구간 용량 100만→500만톤 ·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바쿠-트빌리시-
카르스 철도 개통…연간 물동량 500만 톤 · Transport Corridors, 중간회랑 8개월 물동량 4만4000TEU…전년 동기 대비 58%↑ (검색일: 2026-11-01)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21301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21065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21065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ktz-middle-corridor-development-plans-baku/


러시아-아프리카 물류 및 제조 협력 확대와 서방 제재 우회

러시아가 서방 제재 하에서 아프리카로 제조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물류·통관 협력을 강화해 제재 우회 및 공급
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3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기업들이 아프리카 국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데 관심을 표

명했다고 밝힘. 이는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48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됨. 러시아의 대아프리

카 교역액은 2025년 기준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나, 푸틴은 향후 500억 달러로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함.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 기업의 생산·수출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기 때

문임. 러시아 정부는 자국 석유 수출 정보를 국가 기밀로 지정하는 등 정보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는 소련식 대응으로 평가됨.

아프리카 생산기지 이전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과 현지 수요 충족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됨.

영향 측면에서 러시아의 아프리카 제조 진출은 역내 물동량 창출과 항만·물류 인프라 활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북

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항만은 러시아발 화물의 환적 및 재수출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음. 그러나 아프리카 현지의 정치적 불

안정성과 인프라 부족은 물류 효율성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국제 물류 시장의 리스크도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남. 러시아발 화물의 최종 목

적지 추적이 어려워지며, 제재 대상 품목의 원산지 위장 가능성이 커짐.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강화

와 우회 무역 탐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임.

전망

러시아의 아프리카 제조 진출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제재가 지속될 경우 물류 우회 및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특히 북아프리카·동아프리카 항만을 거점으로 한 러시아발 환적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 다만 아프
리카의 투자 리스크와 서방의 2차 제재 가능성이 확대 속도를 결정할 변수로 작용함.

시사점

포워더 — 러시아발 아프리카행 화물 증가 시 우회 운송 수요가 확대될 수 있어 관련 노선 발굴이 필요함.

화주 — 서방 제재 대상 품목을 아프리카 경유로 우회할 경우 원산지·거래 경로에 대한 실사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항만·선사 — 북아프리카·동아프리카 주요 항만은 러시아발 환적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At the Third Russia-Africa Summit, Moscow Talked Big. But Who Was Listening? · The Moscow Times, Putin
Claims Russian Firms Looking to Expand Manufacturing Across Africa · PortSEurope, Back in the U.S.S.R.: Russia bans information about
oil exports (검색일: 2026-11-01)

러시아-아프리카 교역액 270억 달러(2025년),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나 러시아는 500억 달러 목표▪

제3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48개국 대표단 참석(국가 정상 22명)▪

러시아 정부,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 정보를 국가 기밀로 지정▪

러시아 기업의 아프리카 제조 이전, 서방 제재 우회 목적 명시▪

https://www.themoscowtimes.com/2026/10/30/at-the-third-russia-africa-summit-moscow-talked-big-but-who-was-listening-a94136
https://www.themoscowtimes.com/2026/10/29/putin-claims-russian-firms-looking-to-expand-manufacturing-across-africa-a94123
https://www.themoscowtimes.com/2026/10/29/putin-claims-russian-firms-looking-to-expand-manufacturing-across-africa-a94123
https://www.portseurope.com/back-in-the-u-s-s-r-russia-bans-information-about-oil-exports/
https://www.portseurope.com/back-in-the-u-s-s-r-russia-bans-information-about-oil-exports/


러시아 극동 항만 물동량 증가와 역내 물류 인프라 활성화

러시아 극동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수입 급증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부산
간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 증편 등 역내 물류 인프라가 활성화되고 있음.

2026년 1~9월 러시아 극동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어항은 28

만 7천 TEU를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4%에서 22.7%로 상승함.

물동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수입 급증으로, FESCO의 한국-소비에트 직항 노선(KSDL)에서 수입 화물이 2만 8천 TEU로 전

년 동기 대비 26% 증가함. 수입 화물에는 엔진오일,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식품, 과일 등이 포함되며, 특히 동남아시아발

화물이 부산을 경유하여 환적되고 있음.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여 FESCO는 블라디보스토크-부산 간 KSDL에 500 TEU급 컨테이너선 1척을 추가 투입하여 서비스

빈도를 4일 1회로 증편함. 이에 따라 2026년 1~9월 KSDL 전체 처리량은 4만 2,600 TEU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이러한 물동량 증가와 인프라 확충은 역내 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는 긍정적 영

향을 미침. 그러나 특정 항만 및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혼잡이나 지연 위험이 커질 수 있음.

전망

러시아 극동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입 수요 증가와 노선 증편에 힘입어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환적 화물 증가로 부산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역내 항만 간 경쟁 심화와 인프라 병목 현상이 새로운 과제로 부
상할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화주 — 블라디보스토크-부산 간 서비스 빈도 증가로 리드타임 단축 및 공급망 안정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포워더 — 동남아시아발 러시아행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해 부산항을 활용한 복합운송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항만·선사 —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터미널 능력 확충과 선복 관리가 중요하며, 노선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요구됨.

참고자료: SeaNews EN, FESCO Deploys Second Container Vessel in KSDL · SeaNews EN, Vladivostok Sea Fishing Port Increases
Container Throughput (검색일: 2026-11-01)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어항, 2026년 1~9월 28만 7천 TEU 처리,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FESCO KSDL 수입 화물 2만 8천 TEU,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FESCO, KSDL에 컨테이너선 추가 투입으로 서비스 빈도 4일 1회로 증편▪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어항의 극동 항만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 점유율 14.7%로 상승▪

KSDL 전체 처리량 4만 2,600 TEU,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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